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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석유화학, 4252억원 유상증자
하나증권, 발행주식수 40.4% 달해 … 대우조선 인수자금 확보 목적

하나대투증권은 4월28일 한화석유화학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의 부정적인 요인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2만4000

원에서 2만원으로 내리고 <중립> 의견을 유지했다.

이정헌 애널리스트는 “한화석유화학이 4월25일 4525억원의 유상증자 계획 발표로 하한가를 기록했다”며 “현 

발행주식수의 40.4%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임에도 시장에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자금 운용계획을 

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“기존 사업규모 확대보다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자금 확보 목적일 

가능성이 크다”며 “대우조선해양 인수시 산업은행 및 자산관리공사 보유 지분 50.4%에 대해 현재 시가 대비 

20%의 경영권 프리미엄만 가정하더라도 약 5조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
그리고 “메리츠화재의 제일화재 인수․합병(M&A) 시도와 관련해 방어세력으로 나선 5개 계열사 중 한화

L&C, 한화리조트, 한화갤러리아 등의 주요 자회사로의 투자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수익 회수에 대한 

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는 데다 여천NCC의 영업이익 감소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”고 덧붙

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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